
”고운말쓰기운동 

제멋대로 

말글생활을 ‘교과서적’ 으로 

고， 그 샤회에서 대개 

으로 입에서 저절로(?) 

그러나. 그 시대의 언어는 그 

〈정해진 법칙)에 따라 써 

그런데， 지급에 와서는 

그러나­
- 그런 예는 

본다. 

1. 

일 수 있다‘ 

그 

번찰 

식 

또 심하게 거칠어져 

등에서 본 것 



것 같은데. 그 맛이 어떤 것인지 

‘사모님-

-길을 가다가 불렀더니 열의 열 

바꿔야할판이다. 이 너무 

있다. 그 

、
어
 지
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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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. 

국어 사전에 들어가야 할 때가 온 것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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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승려’와 

우리말은 전 세계 언어 

총장님의 

”디口 강관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.’ 

주인씬 시청자에게 줄 있다. 

사용되는떼. 이 

01런 

조계사사태 

각방송이나 이에 에 대한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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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님， 

(’ 95년 가을) 

몇 분이나 두었습니까7" 

라 당당히 ‘주부님. 을 쓰고 

어느 사람에게나 

표현도 시대에 따라많이 

어란 

있다. 

했는데. 

다. 

대개 ‘찌는 듯한 더위’ 

날써에 대해 이처럼 심한 

4λ고 

말이 

진 말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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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더위가 ’무더위’인 것이다. 

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. 

것을 초조하고 

한다. ‘좌불안석 

하는 것이 것이다. 

란 말이 지금에 와서는 로 

들이닥칠까봐 

말고 까만히 좀 앉아 

“시험이 겁나는지 

‘안절부절.을 

이란 말은 그 튀어} 

이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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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­
‘-
어 내기도 

이 뤄어 

제3호(' 

2‘ 하송방오영 

방송에서 E들어 내는 유행어 

'7" 

“용 돼라， 용 돼 

‘이게 무슨 송아지 껍 씹는 소리냐 7" 

”야리꾸리하게 안 되게 .. “ 

이 

어찌 이것 

두 가지가 아니다. 

71간에 따라 단 

되기도 한다. 어볍 

박히면 우리말의 정 



화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. 

방송위는 방송 언어 공해의 분제점을 

‘ 국어 문백에 맞지 않는 무려한 표현 

·자기 비하적 표현 

·뒤틀린 외국어 표현 

‘폐쇄적 집단의 말 사용 

·욕설의 빈번한 사용 

·억지 유행어의 사용 

·외설적 표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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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일곱 가지로 분류하기도 했다. 그러나. 그 뒤로도 방송에선 계속 이상한 새 

유행어를 만들어 냈다. 

‘돌리도-물리도 

유행말은 대개 젊은이들이 만들어 낸다‘ 그 젊은이들은 자기들의 일상 언어 

생활 중에서 새로운 유행말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，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 

에서 자료 (7)를 얻어 그 말을 적당한 기회에 대화 속에 섬어 씀으로써 유행말 

을 퍼뜨리기도 한다. 

따라서， 유행말의 큰 발원지 (7)는 바로 방송이라 할 수가 있다. 특히. 젊은 

이들이 많이 보는 것이 코미디 프로인데‘ 이러한 프로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

말은 삽시간에 젊은이들의 업으로 옮겨져서 유행어로 등장시킨다. 

몇 년 전 어느 텔레비전 방송의 코미디 프로인 ‘코미디 전망대. 에서 ‘모의국 

회.라는 단막극은 무척 많은 유행어를 낳게 했다. 그 대표적인 것이 ‘돌리도‘ 

와 ‘물리도.였다. 

기-l1 청춘 돌리도 

“아까 준 것 이려 물리도‘” 

‘올라도.는 ‘돌려 줘‘의 뜻이고 ‘물리도.는 ‘물려 줘.의 뜻인 모양인데. 이 

러한 유행어는 바보스런 말투를 이용한 것이다. 이러한 바보스런 말투는 듣는 

이들에게 그 자체로 웃음을 안겨 주는 것이므로 듣는 이에게 급방 기억되어 다 

른 말보다 더 쉽게 유행말이 돼 버린다‘ 

”이제 고마해 (그만 해)~ 

이 ‘고마해‘라는 말도 그런 예에 속한다. 

‘웬·…’ 이나 ‘왕 도 당시에 나온 유행어였다. 이 말은 광고 방송에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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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l'는 

못한다. 

이상한 말투가 아닌， 이상한 

하시렵니까?’ 

니다” 

유행어는 그 시대 사회상을 꼬집 

써서 

억양을 이상하께 해서 유 

인사말씬 ‘안녕하시어 

이 유행말은 오래 

한다. 

’ 도 그 보기에 해당된다. 

그대로 통용어로 굳어 버리면 신조어가 돼 버리기도 

나 유행어의 산실이 

어른 아이 

활것 



저l멋대로 가는 우리말 193 

혀 꼬부라친 소리의 또 

놓았다. 

”실례합니다·…‘·앙 

이 

었다. 

에 무
 

< 시 인 녕
 
떠
 

어느 교수의 말투를 한 개그땐이 

속에서 말 끝마다 해 대는 

얹어 

나갔다. 

해 유행이 원 예였다. 

t다용 

일을 여 

회 

사이에서 상당히 

의 석상에서 

”를 남말해. 이것이 

일이 벌어지기도 했다. 

충청도 

재미가 

제공해 

이것이 지나칠 

있고‘ 재치가 념쳐 있다‘ 그래서‘ 
있다. 

우리의 건전한 언어 

의 j ‘ ~ 
「

갈수 

도 있다. 

전에 라디오에서 사회의 못한 t:: 
a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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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어 

학삐려 짤치 

언어 

대의 

다고 

입 

“바나나 껍질 

입시생은 

‘바나나? 

한 말이 생각난다. 

비속어뿐 아니라 은어 

없고 .. & ... ~.‘” 

가 보턴만 누르면‘ 

것들이 나오고 빈도도 더 심해 

재수생에게 그 친구가 말했다‘ 

이번엔 나 바나나 안 먹을 거야 

예외가아니 

지 



이러한 

에도 더러더러 

몇 해 전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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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없다， 

해마다 바나나껍 

있다. 

교양프로 

에서 방송에서의 비속어 -유행어 사용에 대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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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
어l 방송 

비속어 중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사람 몸 부위에 관한 것 

。l

01런 말은 남과 

웃기고 싶어 상대 

문제가 아닐 수 없다-

란 말이 

말이낀 하지만， 기 때문 

느
 」

* 주퉁이 : 
* 주퉁아리 : ‘입‘의 낮은 말. ‘부리’의 낮은 

역시 함부로 써서 안 

말이 아니다. 

방송에서 

대가리 좁 굴려 봐.끼머 

버리 71 천에·… 

말이지 

가지고도 여러 

것이다. 

써 가며 자기의 

그러나， 

? 
말 

3. 엉터리 

써 놓은 

수있다. 

잘 루
 

--­떼
 
… ” 줄 

0 
τ 

이것도 제대로 



로 얽기도 

한다. 

‘6.25‘를 

십이싣01 (12.12) 

이십이 

때 

을 

쉬운 

나 외기 버 ::<1 "', 

197 

로 하지만 ’육니오’로 

것이다 

역 

것 

쉽고 외기 

어디까지나 법칙에 따라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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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

토씨 생략 

‘강동이와 

‘갑용이와 

이쯤 되면 토씨가 

”홍영보 장았습니 

오른발슛 

얼마든지 있다. 

/‘ 
π-

사람이 었다‘ 스포츠 

, 다시 상대 팀 ..• … 

갈까? 

öl가 텔레비전 보고 있다면야 

때문에 별로 

아나운 

문제가 

가? 

니， 홍명보를 누가 

이야기인가? ‘오른발 

? 

서정원‘이라니， 서‘ 

않고 

청 시청자가 너그럽게 (1) 

’ 그러나， 다시 상대 

공은 다시 서정원에게 

니다 

하다. 그러나‘ 

? 

간서정원이 

상대방이 데 우선의 목적이 있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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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 푸춧깐에 손님이 들어왔다. 

가지고 

구사할수가 

있다. 

여러 가지가 

심한데‘ 

이라고 

있다‘ η 

아니라 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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련 

활-전짜 

있다‘ 
이 괴상한말 

(結木)’이 

이 되더니딴 급기야 토써까지 

말이 올 때는 ‘이’까. 받칭이 안 

있지만， 옛날에는 받침이 있건 없건 

) (송강가사〉 

와서) (석보상절〉 

받칩의 있고없음에 따라 i이’와 

’ 이제 ‘이‘ 몫이 되어야 할 자려까지 

정일이가’ 식으로 ‘이자’ 가 마구 쓰이고 

이렇게 써 있었다. 

야믿게 

텐떼‘ 그렇지 못한 세상이 

나와야된다. 참회 



다. 

흥다리-훗다리 

충에서 장난기 섞인 

떼， 날이 갈수록 이 

특히， 언론 기판에서 

수 없다. 

먹다〉 먹이 

> 굽이 > 구이 

로 명사까된말이 

라 있는 말도 아니다. 

우리말 201 

‘훗다리’ 말도쓴 

사전에 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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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야， 그 키 하며. 정말 더‘ ” 

진 병사이고‘ 억7-1 

말 대신에 이 ‘왔다. 를 쓰고 있다‘ 

.왔다‘지 뭐 

란 

사전이 이런 식으로 

우려말이 사전 따로 

먹었다 

‘왔다.인데 

가 있는데. 이 말도 요즈음 부쩍 많 

사람이 、 ” 

더 기대할 만큼잘하 

게 보일 때 쓰는 말. 또는 

‘최고다.의 뜻으로 

게잘 

거리가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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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요 ... 
‘꼴찌 먹었q: 

으
 
E 않

 

야 하는데. 애를 먹으며 

마셔야(먹어야) 했다. 

세상 살기가 정말 

돼 버렸는데. 그 

? 그 달디단 엿을 

가 물을 먹다〉 

여러 가지 

옮겨 갔을까? 

잡아 나갈지 

4 ‘ ￥l소리의 써 

‘전‘ 

고 

짧
 

고
 λ 

가
 

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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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

까? 

고 있다. 

제3호(' 

이지만， 

* ‘잘 톰 따까라(닦아라)." 

도 

* 

* 
* 

도 ‘건 (件)‘ 이 된소리로 변한 

바쁘지 

。

T 

알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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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 들리고. ‘건.은 강하게 틀려 그런가? 이야기 건건 (1) ‘건’ 이다 하도 ‘건 

건’하니까 ‘건.어라고 하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. ‘건·은 약한 것이고. 

‘건. 은 강한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. 

어쩌다 우리말이 이렇게 모두 강한 옷을 입어야 제 맛을 내게 되었는가? 

하긴. ‘소주’를 먹어서는 안 취하고 ‘씌주’를 먹어야 취하는 세상이라니. 모 

두들 하나같이 ‘쏠’ 이 ‘씬’ 사람들이 돼 버렸으니까‘ 

우리말들이 자꾸 주책없이 i센 쏠.을 먹고 있어 걱정이다‘ 

‘꺼리! 

요즘 ‘식량‘ 이란 말 대신에 많이 쓰고 있는 말이 있다. 바로 벅거리’ 라는 

딸이다. 이 말은 아직 웬만한 사전에는 올라 있지 않은 말이다. 

‘먹거리.라는 말은 ‘먹+거리.의 조어이다. 

그런데. 이 말은 많은 학자들이 어법상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

있다. 이런 말은 옛날에도 없었고. 지금의 방언 중에도 이러한 말을 볼 수 없 

다는 것이다. 

쩍거리·에서 ‘먹.은 벅다.라는 통사에서 나옹 것이니. 당연히 쩍. 다음에 

‘솔’ 이라는 관형형 어미가 따라 붙고 나서 ‘-거리’ 가 붙어야 한다는 주장이다. 

동사에 ‘-거리. 가 들어간 말은 꽤 많다. 

‘볼거리-읽을거리-쏠거리-입을거리-앨거리‘ 등이 모두 그러한 말들이다. 

이런 말들도 ‘먹거리· 삭으로 써도 된다고 하면 ‘읽을거리·는 ‘읽거리‘가 돼야 

하고， ‘입을거리.는 ‘입거리’가 돼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벅거랴‘란 말의 사 

용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다. 따라서. 벅거리· 가 아닌， ‘먹을거리· 가 돼야 

한다는 것이다‘ 

‘-거리· 나 ‘거리‘ 는 국어 사전에 r:}음과 같은 풀이로 나와 었다‘ 

@ 일정한 내용이 될 만한 요소. 

@ 일정한 행동의 대상이 될 만한 밑감‘ 

@ 무엇을 만드는 데 밑감으로 되는 것‘ 
‘굿거리-김칫거리 -ξ음거리 이야깃거리-글거리-반찬거리’ 식으로 쓰는 

것은 위 @의 경우이고 ‘읽을거리 -앨거리· 식으로 쓰는 것은 위 @의 경우이 

다. 

위 @은 다음과 같은식으로 쓰는 말이다. 

-달을 써야 하겠는" 쓸 만한 ‘거리·가 없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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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거 

‘꺼리.로 

된 




